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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포 일시 2023. 2. 7.(화)

담당 부서 주택토지실

주택기금과

책임자  과  장 정진훈(044-201-3337)

담당자  사무관 배기훈(044-201-3338)

보도일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전세가율 조정은 무자본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며, 

임차인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

< 보도 내용(연합뉴스, 2.7) >

◈ “전세보증 문턱 높아지면 수도권 빌라 66% 보험가입 못 할 수도”

□ 보증대상 전세가율 조정은 전세사기의 주요 수단인‘무자본 갭투자’를 

근절하고 악성임대인을 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
 ㅇ 전세보증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적 장치임에도 불구하고, 그간 악성 

임대인이 전세보증을 무자본 갭투자와 전세사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

사례가 빈번하였습니다.

* 속칭 ‘빌라왕’의 전세보증 가입 주택의 평균 전세가율은 98%(보증금≒매매시세)

 ㅇ 이에, 정부는 전세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보증대상 전세

가율을 100%에서 90%로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.

(｢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｣, 2.2)

□ 보증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한 계약체결을 유도하여 건전한 임대차 

시장질서를 마련하고 안정적 보증공급을 위한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며, 

 ㅇ 특히, 전세가율이 90%를 초과하더라도,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

하는 경우,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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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참고로, 정부는 임차보증금 반환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보증 한도를 1억원

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였으며('23.1월),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

규제도 완화*할 계획('23.3월)입니다.

* ①투기･투과지역 내 15억초과 APT에 대한 대출한도 폐지(LTV 한도 적용) /

규제지역 내 ②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, ③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의무 폐지

□ 정부는 자본금 확충 등을 통해 앞으로도 보증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

전세피해에 대응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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